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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에이전트 열풍과 복잡성의 함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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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‘AI 에이전트’이

다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

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.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, 필요한 작

업을 계획하며, 외부 도구를 호출하고, 다른 AI와 협업까지 수행하는 단

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. 최신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

이메일을 정리하고, 회의 일정을 예약하며, 문서를 작성하고, 데이터를

분석하고, 심지어 프로그램 코드 수정까지 자동으로 수행한다. 과거의 AI

가 ‘대답하는 AI’였다면, 이제는 실제로 행동하는 AI의 시대가 열렸다.

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강화학습과 대규모 언어모델(LLM)의 결합이 있다. 과거 인공지능이 정답 데

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데 집중했다면, 최근의 AI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전략을 스스로 탐색하

고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. 즉, 인간이 모든 절차를 세세하게 정의하지 않아도 AI가

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.

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문제가 있다. 바로 ‘복잡성의 폭발’이다. AI 하나만 놓고 보면 매우

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. 그러나 실제 산업 환경에서는 하나의 AI만 사용되지 않는다. 많

은 AI 에이전트가 서로 연결되고, 서로 다른 목표를 수행하며, 외부 시스템을 동시에 호출하는 상황

이 대부분이다. 하나의 AI가 다른 AI를 호출하고, 또 다른 AI가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는 구조가 반복

되면 시스템 동작 과정의 추적 자체가 어렵다. AI가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“왜 이런 결과가 나

왔는가?”를 인간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한다.

더 심각한 문제는 AI의 성능 향상이 반드시 안정성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. 오히려 AI가 더 많

은 권한과 능력을 갖출수록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. 결국 미래

사회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“AI가 얼마나 똑똑한가?”가 아니라 “인간이 AI 시스템의 복잡성을 통제할

수 있는가?”가 될 가능성이 높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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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.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모든 작업을 수행

했다면, 현재는 AI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수많은 AI 에이전트

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인간의 핵심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. 즉, 인간은 점점 ‘실행자’가 아니

라 ‘오케스트라의 지휘자’와 같은 역할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.

대학 교육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.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은 정답을 암기하고 문제를 해

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. 그러나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단순 지식 암기 능력만으로는 경쟁력

을 유지하기 어렵다. 앞으로 교육은 여러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율하며, 복잡한 문제를 설계하고

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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